
쓰레기 종량제 실시효과 높다
환경부 , 6년간 발생량 3772만톤 감소 … 재활용은 114 .7% 증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든 반면, 재활용량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로 6년간 3772만톤(연간 629만톤)의 발생량 감소와 1346

만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이 증가해 쓰레기 배출량이 44.6% 감소했고, 재활용량이 114.7% 증가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하루 0.98㎏으로 감소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쓰레기배출량 변화추이 (단위 : 톤/일, ㎏/인·일)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 배출량 58,118 47,774 49,925 47,895 44,583 45,614 46,438

재활용 8,927 11,306 13,085 13,907 15,566 17,394 19,167

최종처리 49,191 36,468 36,840 33,988 29,017 28,220 27,271
1인당 발생량 1.33 1.07 1.11 1.05 0.96 0.97 0.98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로 6년간 쓰레기 감량 3조4506억원, 재활용품 증가 1조7491억

원으로 5조2000억(연간 8666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 등 재활용시책에 따라 재활용률이 15.4%에서 41.3%로 증가한 반면, 매립은 크게

감소했다

쓰레기 처리방법 변화 (단위 :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재활용 15.4 23.7 26.2 29.0 34.9 38.2 41.3
소 각 3.5 4.0 5.5 7.1 8.8 10.2 11.7
매 립 81.1 72.3 68.3 63.9 56.3 51.9 47.0

청소 행정서비스도 더불어 향상됐으며 주민 상차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의 전환돼, 수거주기의 다양화

등을 통한 주민서비스를 향상시켰다. 종이, 캔, 플래스틱 등 재활용품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재활용 산업체

가 증가하고 재생산업의 시장경쟁력도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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